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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ollowing: knowledge of stroke, fear of recurrence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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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80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at a general hospital. The study instruments 
included items about general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a Stroke Knowledge Scale, a Stroke Fear of 
Recurrence Scale, and a Health Behavior Scale.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was conducted to examine pre-
dictors of health behavior.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63.62±11.10 years, and 57.8% of the 
sample was men. The mean score for stroke knowledge (possible range=0~17) was 14.99±1.76, the mean score 
for fear of recurrence (possible range=0~32) was 23.16±3.75, and the mean score for health behavior (possible 
range=20~80) was 54.69±6.46. Stroke knowledge and fear of recurrence were associated with health behavior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F=9.98, p<.001, Adjusted R2=.43). Conclusio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troke knowledge and fear of recurrence impacts the health behavior among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Thus, 
nursing interventions which focused on fear of recurrence as well as enhancing stroke knowledge could help health 
behavior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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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5,000명이 뇌졸중을 새롭게 경험

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졸중의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

[1]. 뇌졸중 환자 2,086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1년 이내 뇌졸중 재발률은 5.5%, 3년 이내는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 일단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10%만

이 완전히 회복되며, 나머지 70~75%는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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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게 되는데[3], 이는 뇌졸중 후에도 재활 및 건강행위 이

행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뇌졸중은 재발하는 경우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통해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

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뇌졸중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며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허혈성 뇌졸중 

대상자들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1].

지식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인 Pender [4]의 건강증진모델에서도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뇌졸중 지식은 

뇌졸중 발병 후 환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며[5],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뇌졸중 발생

위험군에서도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6]. 뇌졸중 지식은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지식, 뇌졸중 경

고증상에 대한 지식, 뇌졸중 발생 시의 우선적인 대처행동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는데[7], 이와 같은 뇌졸중 관련 지식의 

부족은 뇌졸중 환자들의 병원도착 시간 지연에 영향을 주며, 

응급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치료시간의 지연을 초래

하여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뿐만 아니라 뇌졸

중과 관련된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건강행위뿐만 아니라 궁

극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9].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재발염려는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 신체적 증상들의 유무나 심각성, 우울

이나 불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련되며 비효율적인 대처양상,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감 및 건

강행위 이행과도 관련된다[10]. 또한, 치료에 대한 이행을 낮추

어 재발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

를 초래한다[11]. 따라서 이러한 재발염려는 암 환자뿐만 아니

라 뇌졸중 환자와 같이 재발의 위험이 높은 다른 여러 질환에서

도 적용이 가능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Townend 등[12]은 재발염려의 개념을 뇌졸중 환자에 적용

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는 

뇌졸중 재발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뇌졸중에 대해 잘 알고 있으

면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뇌졸중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뇌졸중 환자의 50% 이상이 뇌졸중이 재발

될까봐 걱정을 하며, 특히 재발 시 사망을 비롯한 심각한 장애

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한다[12]. 또한, 뇌졸중 이

후 자기통제감의 상실이 두드러지면서 재발에 대한 걱정이 높

아지며, 건강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재발에 대한 걱정은 더

욱 높아진다고 한다[13].

재발 예방이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뇌졸중 환자에서 

재발염려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생각되나 국내외 연구는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발염려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

다. 특히 국내의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재발염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13] 한편 뿐으로 재발염려가 뇌졸중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뇌졸중 재발 예방에 중

요한 건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

려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

강행위 간의 상관관계 및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가 건강행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뇌졸중지식과 재발염려가 건강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Pender [4]의 건강증진모델을 기

반으로 도출하였다. 건강증진모델은 건강행위의 주요한 결정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서 개인적 특성, 경험 등

이 건강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지 및 정서

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인적 특성 

및 경험에는 과거 관련된 행위, 개인적 요인 예를 들어, 생물학

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포함되며, 인지 및 정

서적 요인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

호에서 중요한 중재 대상이 된다. 개념적 기틀의 주요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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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은 Pender [4]의 건강증진모델을 구성하는 개념과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Figure 1).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

받고,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MMSE-K)

로 측정한 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없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성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 

Power 3.1.3 프로그램[14]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 선행연구[15]에서 

보고된 중간 효과 크기(f2) .15, 예측변수 10개로 분석[15]한 결

과 대상자 수는 172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혹

은 응답오류를 감안하여 180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180부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뇌졸중 지식

뇌졸중 지식은 Kim 등[7]이 개발한 뇌졸중 지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지식 10

문항,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 6문항, 뇌졸중 발생 시의 우

선적인 대처행동에 대한 지식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졸

중 위험인자와 경고증상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

우 1점,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처리

하며, 뇌졸중 발생 시의 우선적인 대처행동에 대한 질문에 ‘119

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처리한

다. 0점에서 17점까지 점수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7]의 연구에서 도구의 

Kuder-Richardson 20 (KR 20) 값은 .81 (뇌졸중의 위험인자

에 대한 지식), .84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KR 20 값은 .62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지식), 

.48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이었다.

2) 재발염려

재발염려는 Townend 등[12]이 개발한 뇌졸중 재발염려 측

정도구를 Chung과 Kim [13]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총 8문항으로,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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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0점에서 32점까지 점수가 분포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재발염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ung과 Kim [13]

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6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78이었다.

3) 건강행위

건강행위는 Health Promoting Life Profile (HPLP)[16]의 

한국판 HPLP 도구[17]을 기반으로 뇌졸중 환자에게 적합하도

록 수정 ․ 보완한 Kim 등[18]의 건강행위 측정도구를 이용하였

다. 자아실현 3문항, 건강책임 3문항, 생활습관 8문항,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관리 2문항, 치료이행도 4문항의 총 20문항으로, 1

점에서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0점에서 

80점까지 점수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8]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 값은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2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1

월 29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대

학교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외래 환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편의

표집하였으며, 신경과와 간호부의 승인을 받고 자료수집을 진

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2명이 

일대일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작성이 끝난 설문지는 곧바로 회수하

였으며, 모든 설문 대상자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

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

위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뇌졸중 지

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

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K-R 20, Cron-

bach’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CNUH-2015-218)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자는 자료수집 전에 연구목적, 참여 및 철회의 자율성, 비밀보

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참여설명문을 토대로 대상자에

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

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진료나 간호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수

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연구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한 곳에 보관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는 평균 63.62±11.10세로 57.8%가 남성이었으며, 절

반 이상의 대상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종

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87.2%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91.1%가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절반의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상자의 70%가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 이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절반 이상의 대상자들이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4.4%가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었고 12.8%가 재발

을 경험하였으며, 59.4%가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대상

자의 질병기간은 평균 38.13±48.48개월, 입원횟수는 평균 

1.14±0.64회, 입원기간은 평균 9.41±7.04일로 나타났으며, 주

관적 건강상태는 15점 만점에서 평균 8.30±1.82점으로 나타

났다(Table 1). 

2. 대상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대상자의 뇌졸중 지식은 17점 만점에서 평균 14.99±1.76점

이었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지식

은 평균 9.38±1.05점,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은 평균 

4.62±1.12점이었으며 80.6%의 대상자가 뇌졸중 발생 시의 우



306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최연옥·이주희

Table 1.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in~Max
Health behavior

M±SD t or F  p

Age (year) ＜55
55~64
65~74
≥75 

 39 (21.7)
 51 (28.3)
 62 (34.4)
 28 (15.6)

 63.62±11.10

53.51±8.68
54.10±6.39
55.84±5.06
54.89±5.63

 1.24  .296

Gender Female
Male

 76 (42.2)
104 (57.8)

56.83±6.09
53.13±6.30

 3.94 ＜.001

Educational level None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7 (3.9)
 38 (21.1)
 35 (19.4)
 54 (30.0)
 46 (25.6)

 57.86±10.98
54.92±5.45
55.89±6.27
53.91±6.10
54.04±6.94

 1.05  .385

Religion Yes
No

 92 (51.1)
 88 (48.9)

56.01±6.30
53.32±6.38

 2.85  .005

Marital status Married
Others

157 (87.2)
 23 (12.8)

54.43±5.91
56.48±9.41

-1.01  .321

Living arrangement With
Alone

164 (91.1)
16 (8.9)

54.86±6.44
53.00±6.64

 1.10  .273

Job Yes
No

 90 (50.0)
 90 (50.0)

53.00±6.50
56.39±5.99

-3.64 ＜.001

Monthly income (10,000 won) ＜100a

100~199b

200~299c

≥300d

 4 (2.2)
 50 (27.8)
 72 (40.0)
 54 (30.0)

67.00±2.45
55.00±6.66
53.97±5.69
54.46±6.63

 5.60  .001
(a＞b, c, d)†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Satisfied
Dissatisfied

 78 (43.3)
102 (56.7)

56.96±5.43
52.96±6.67

 4.43 ＜.001

Myocardial infarction Yes
No

 8 (4.4)
172 (95.6)

48.75±6.76
54.97±6.33

-2.71  .007

Recurrence Yes
No

 23 (12.8)
157 (87.2)

55.30±7.05
54.61±6.39

 0.48  .629

Sleep disorder Yes
No

107 (59.4)
 73 (40.6)

55.62±6.51
53.34±6.18

 2.35  .020

Duration of illness (month) 38.13±48.48 0~219

Number of hospitalization 1.14±0.64 0~6

Length of hospital stay (day) 9.41±7.04 0~58

Self-rated health status 8.30±1.82 3~12
†Scheffé́́ test.

선적인 대처행동에 대한 지식에서 정답을 선택하였다. 재발염

려는 32점 만점에서 평균 23.16±3.75점이었고, 건강행위는 80

점 만점에서 평균 54.69±6.46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

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면, 성별(t= 

3.94, p<.001), 종교(t=2.85, p=.005), 직업(t=-3.64, p<.001), 

월수입(F=5.60, p=.001), 현재 생활 만족도(t=4.43, p<.001)에 

따라서 건강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건강행위 정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 직업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보다 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건강행위 정도가 더 높

게 나타났으며,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행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Vol. 29 No. 3, 2017 307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N=180)

Variables Min Max M±SD n (%)

Stroke knowledge 8 17 14.99±1.76

Risk factor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History of stroke
Smoking
Salty food
Obesity
Heart disease
Physical inactivity
Diabetes
Family history of stroke

4 10  9.38±1.05  
 180 (100.0)
177 (98.3)
177 (98.3)
176 (97.8)
173 (96.1)
170 (94.4)
169 (93.9)
165 (91.7)
156 (86.7)
145 (80.6)

Warning signs
Sudden numbness or weakness especially on one side of the body
Sudden trouble walking and loss of balance
Sudden trouble speaking or understanding language
Sudden trouble seeing, or having double vision
Sudden severe headache with no cause
Sudden vertigo

3 6  4.62±1.12  
178 (98.9)
177 (98.3)
177 (98.3)
132 (73.3)
 88 (48.9)
 79 (43.9) 

First action
Call 119 and seek help

 
145 (80.6)

Fear of recurrence 16 32 23.16±3.75

Health behavior
 Self-actualization
 Health responsibility
 Life sty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tress management
 Medical adherence

37
3
3
12
4
7

79
12
12
31
8
16

54.69±6.46
 6.95±1.50
 9.26±1.51
21.66±3.84
 6.09±0.67
10.73±1.92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면 , 

만성질환 중 심근경색 유무(t=-2.71, p=.007), 수면장애 유무

(t=2.35, p=.020)에 따라서 건강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만성질환 중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서, 수

면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건강행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1).

4.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행위는 건강 관련 특성 중 질병기간(r=.15, 

p=.039), 입원횟수(r=.16, p=.038), 입원기간(r=.25, p=.001), 

주관적 건강상태(r=.21, p=.004), 뇌졸중 지식(r=.23, p=.002) 

및 재발염려(r=.24,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뇌졸중 환자의 질병기간이 길수록, 입원

횟수가 많을수록, 입원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

수록 건강행위 정도가 높아지며, 뇌졸중 지식 정도가 높을수

록, 재발염려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5.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건강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종교, 직업, 월수입, 현재 생활 만족도

와 건강 관련 특성에서 건강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만성질

환 중 심근경색 유무, 수면장애 유무, 질병기간, 입원횟수, 입원

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주요 변수인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

를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명목변수인 성별, 종교, 직업, 

월수입, 심근경색 유무, 수면장애 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의 F값은 9.98, p<.001로 회귀모형은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tolerance)는 .35에서 .96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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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Stroke Knowledge, Fear of Recurrence, and Health Behavior (N=180)

Variables
1 2 3 4 5 6 7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Duration of illness (month) 1 

2. Number of hospitalization .25 (.001) 1

3.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33 (＜.001) .78 (＜.001) 1

4. Self-rated health status -.13 (.083) -.18 (.013) -.22 (.003) 1

5. Stroke knowledge -.04 (.586) .05 (.546) .02 (.755) .07 (.361) 1

6. Fear of recurrence .17 (.021) .07 (.368) .07 (.337) -.19 (.012) -.12 (.098) 1

7. Health behavior .15 (.039) .16 (.038) .25 (.001) .21 (.004) .23 (.002) .24 (.001) 1

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최대 2.84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성별, 종교, 직업, 월수입, 현재 생

활 만족도를 투입한 결과, 성별(β=-.20, p=.007), 월수입(β
=.26, p<.001), 현재 생활 만족도(β=.37, p<.001)가 건강행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로 만성질환 중 심근경색 유무, 수면장

애 유무, 질병기간, 입원횟수, 입원기간, 주관적 건강상태를 추

가로 투입한 결과, 심근경색 유무(β=-.15, p=.022), 입원기간(β
=.33, p=.002)이 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건강행위를 6.0%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

색 유무, 수면장애 유무, 질병기간, 입원횟수, 입원기간, 주관적 

건강상태를 추가로 투입한 후에도 성별(β=-.17, p=.019), 월수

입(β=.19, p=.011), 현재 생활 만족도(β=.35, p<.001)가 여전히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로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뇌졸중 지식(β=.21, p=.001)과 재발염려(β=.30, 

p<.001)가 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건강행위를 10.0%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를 추가로 투입한 후에도 현재 생활 만족도(β= 

.37, p<.001), 심근경색 유무(β=-.13, p=.025), 입원기간(β=.34, 

p=.001)이 여전히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

다. 전체 변수에 따른 건강행위의 설명력은 43.3%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가 건강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키

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뇌졸중 지식은 평균 14.99점으로, 같은 도

구를 사용하여 20~74세의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을 측정한 연구[7]에서 평균 11.83점으로 선행연구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비슷한 문항을 가진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을 측정한 연구[6]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7.88점으로, 

17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1.54점이므로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뇌졸중을 진단 받고 외래에 내원한 대상자

들의 경우 병원에서 제공하는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거나 의료

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일반인에 비해 지식 점

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뇌

졸중을 경험한 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식수

준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뇌졸중 위험요

인에 대한 지식은 평균 9.38점으로, Kim 등[7]의 연구에서 평

균 7.73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고혈압(100%), 고지혈증(98.3%), 뇌졸중 과거력

(98.3%)이었으며, 뇌졸중 가족력(80.6%)의 정답률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영국에서 18세 이상의 국민들 중 무작위 추

출한 892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 정도를 측정한 Parahoo 

등[19]의 연구에서 고혈압(94.4%), 뇌졸중 과거력(94.3%), 고

지혈증(76.3%)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뇌졸중 경

고증상에 대한 지식은 평균 4.62점으로, Kim 등[7]의 연구에서 

평균 3.60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높은 정답률

을 보인 문항은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

나, 힘이 빠진다’(98.9%), ‘갑자기 걷기 힘들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다’(98.3%), ‘갑자기 발음에 장애가 생기거나 타인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98.3%)였으며, ‘갑자기 빙빙 도는 어지럼증

을 경험한다’(43.9%)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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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Variables on Health Behavior (N=18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Gender† -.20 -2.74  .007 -.17 -2.38  .019 -.13 -1.96  .052

Religion† -.05 -0.70  .487 -.02 -0.25  .803  .01  0.23  .818

Job† .11 1.49  .137  .07  0.97  .336  .12  1.74  .084

Monthly income (1=＜100)† .26 3.91 ＜.001  .19  2.57  .011  .13  1.95  .053

Monthly income (1=100~199)† .11 1.32  .189  .04  0.44  .661  .05  0.62  .536

Monthly income (1=200~299)† .05 0.60  .548  .02  0.20  .840  .03  0.40  .690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37 5.24 ＜.001  .35  4.60 ＜.001  .37  5.17 ＜.001

Myocardial infarction† -.15 -2.32  .022 -.13 -2.26  .025

Sleep disorder† -.11 -1.43  .153 -.13 -1.91  .058

Duration of illness (months)  .02  0.22  .830 -.02 -0.23  .815

Number of hospitalization -.13 -1.29  .200 -.13 -1.40  .162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33  3.19  .002  .34  3.55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08  1.11  .271  .13  1.83  .069

Stroke knowledge  .21  3.48  .001

Fear of recurrence  .30  4.90 ＜.001

F (p)
R2

Adjusted R2

10.18 (＜.001)
.30
.27

7.55 (＜.001)
.38
.33

9.98 (＜.001)
.48
.43

†Dummy variables.

Parahoo 등[19]의 연구에서 ‘몸의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 

(92.2%),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게 된다’(89.9%), ‘갑자기 균형을 

잡기 힘들거나 걷기 힘들어진다’(47.6%)로 나타난 것과 역시 

비슷한 결과였다. 뇌졸중 발생 시 우선적인 대처행동에 대한 지

식에서는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응답한 정답

률은 80.6%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Kim 등[7]의 연구에서 65.7 

%의 정답률을 보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Parahoo 등[19]

의 연구에서 52.7%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도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미국의 한 재활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Koenig 

등[5]의 연구에서 65%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상당히 높

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그동안 다양한 홍보매체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환자들의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뇌졸중 발생 시 우선적인 대처행

동에 대한 지식 문항에서 잘못된 응답을 보인 경우가 19.4%로 

나타난 것은 시간이 생명인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여전히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병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지식 도구의 K-R 20 값은 .62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지식), .48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로 나타났는데, 이는 

뇌졸중 지식 도구가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관한 다양

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20]. 또

한, Kim 등[7] 연구에서 대상자는 평균 46.20±14.03세로 대상

자의 6.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63.62±11.10세로 25%가 초등학교 이하

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 20은 검사 난이

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20]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 연

구의 KR 20 값은 더 높게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재발염려 정도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평균 23.16

점으로 영국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평균 

16.38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의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평균 19.76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재발에 대한 염려는 대상자에

게 심리적 스트레스나 기능적 손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므로[10] 재발염려를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간호중재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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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행위 정도는 평균 54.69점으로, 만점이 80점

인 것과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 종교, 직업, 월수입, 현재 

생활 만족도에 따라 건강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에 따라 건강행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5]나 남

성이 여성보다 높은 건강행위 정도를 나타낸 연구[21]와는 달

리 남성보다는 여성의 건강행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

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건강행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위에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지지자원이 있는 경우 다양

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이것이 건강행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생각된다[22].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동거인이 있는 경우 건강행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의미로 생각된다. 반면, 직업이 없는 사람

이나 월수입이 적은 사람에서 건강행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Kim [23]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직업이 없고 월수입이 적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더 낮아[24] 건강증진행위 역시 낮

아진다는 연구[23]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

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행위가 만족하지 않

는 사람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만족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행위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25].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의 차이를 보면, 심근경색 유무, 수면장애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근경색이 있는 대상자에서 

건강행위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뇌졸중 외에 다른 혈관질

환을 가진 대상자들에게서도 건강행위 이행이 중요함을 생각

해보면 건강행위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에

서 건강행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뇌졸중 환자들이 수면

의 질과 만족도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여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연구[26]와 방향이 다른 결과로 나타났

다. 이 부분 역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건강 관련 특성,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간의 상

관관계에서는 건강 관련 특성 중 질병기간, 입원횟수, 입원기

간, 주관적 건강상태,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 모두 건강행위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뇌졸중 환자의 질

병기간이 길거나 입원기간이 길수록[21] 뇌졸중과 관련된 지

식수준이 높을수록[5] 건강행위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반면, 재발염려가 오히려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Townend 등[12]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재발

염려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역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재발염려가 

높을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게 되므로 건강행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

로 짐작되나 아직 재발염려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추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 모형에서는 현재 생활 만

족도와 심근경색 유무, 입원기간이 뇌졸중 지식 및 재발염려와 

함께 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

재 생활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인 안녕감을 증가시켜 건강행위

에 영향을 미치며[27], Ji 등[21]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이 있는 경우 건강행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유무와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근

경색이 있는 경우 건강행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Ji 등[21]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행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뇌졸중 지식 역시 기존의 연

구[5,21]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반면, 재발염려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기존 연구[12]와는 달리 재발염려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발염려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과는 

다르게 질환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를 높여주어 지식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건강행위 정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25]와는 다른 결과가 나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뇌졸중 환자의 재발염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발염려 정도가 높게 나타난 

뇌졸중 환자의 지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전

달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개별적

인 특성에 따른 교육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이해도에 따른 반복

된 교육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대상자의 교육 요구를 정확하

게 파악하여 반영한 개별화된(individualized) 대상자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원 시에 시작되는 

교육은 퇴원 후 외래 방문 시 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나 문

자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지속

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방법으로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을 하였으므로 대상자의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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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회귀분석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가 건강행위를 

단지 10.0%만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재발염려에 대한 연구 및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가 반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며 뇌졸중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울[28] 정도를 대상자에

게 배제하지 못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우울 수준

을 통제하여 건강행위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지식, 재발염려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뇌졸중 지식과 재발염려가 건강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허혈성 뇌졸중 환

자의 건강행위 정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현재 생활 

만족도, 심근경색 유무, 입원기간, 뇌졸중 지식 및 재발염려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지식과 함께 재발염려가 뇌졸중 환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대해 재발염려를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재발염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요구되며, 뇌졸중 관련 지식수

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식전달 방법에서 변화를 준 다양한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특히, 심리적 요인을 강화시켜주는 간

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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